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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 청년농 소통간
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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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천지사가 청년농업인과의 소통을 통해 농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에

나섰다.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는 지난 2일 지사 소회의실에서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농업인을 비롯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공사 담당자 등 1

0명이 참석해 청년농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농지지원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경북 영천지사]



또한 농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기존 영농 지원 제

도 개선 방안 △지역 여건에 맞는 신규사업 과제 발굴 △안정적인 영농 정착 및 성공 사례 공

유 등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애로사항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청년농업인의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과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

대를 형성했다.

전춘희 영천지사장은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

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간담회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

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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